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19

Received 29 Jun 2024, Revised 09 Jul 2024

Accepted 15 Jul 2024

Corresponding Author: Chang Seek Lee

(Hanseo University)

Email: lee1246@hanmail.net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https://doi.org/10.21186/IPR.2024.9.3.119

중·고등학생의 그릿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의 이중 매개효과 
이은진, 신은미 , 이창식

한서대학교 박사과정, 새론가족심리상담센터 소장 , 한서대학교 교수

The effect of grit on flourish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ual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and mindfulness

Eun Jin Lee*, Eun Mi Shin**, Chang Seek Lee***

Doctoral student, Dept. of Child & Adolescent Counseling Psychology, Hanseo University*

Doctor & Head, Saeron Family Psychology & Counseling Center**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  약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이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

하고 플로리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충남의 시 지역에 재학중

인 중·고등학생을 임의 표집하였고,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PC+ Win. ver. 25.0과 SPSS 

PROCESS macro ver. 4.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활용한 통계기법은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이중 

매개효과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그릿, 감사성향, 마음챙김 및 플로리싱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둘째,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은 중·고등학생의 그릿과 플로리

싱의 관계에서 직렬 이중 매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릿, 감사성향 및 마음챙김의 긍정 

심리 변인을 적용하여 플로리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그릿, 감사성향, 마음챙김, 플로리싱, 이중 매개효과, 중·고등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and mindful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flourish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improve 

flourishing. The study subjects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selected from a city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For data analysis, SPSS PC+ Win. ver. 25.0 

and SPSS PROCESS macro ver. 4.2 were utiliz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dual mediation effect analysis techniques. Firs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rit, gratitude, mindfulness, and flourishing and the 

highest correlation between gratitude and mindfulness. Second, gratitude and mindfulness had a serial dual 

mediating effect in the link between grit and flourish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new model to improve flourishing by utilizing positive psychological variables such as grit, 

gratitude, and mindfulnes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eywords : grit, gratitude, mindfulness, flourishing, dual mediating effec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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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공과 관련된 변인 중 하나인 그릿(grit)과 일시적이

고 주관적 행복이 아닌 안정된 행복을 의미하는 플로리

싱(flourishing)의 관계를 다른 연구는 소수 이루어졌다

[1,2]. 이 두 변인은 모두 성공과 관련된 변인인데, 그릿

은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져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3], 주관적 행복의 대안으로 떠오른 높은 수

준의 웰빙을 의미하는 플로리싱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4]. 그릿이 성공을 예측하는 독립변인으로, 플

로리싱을 성공의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여 이 두 변인의 

인과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플로리싱인 지금의 상황에서 

두 변인의 관계 연구는 플로리싱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    

한편 감사성향은 그 동안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연구되었다[5]. 그러므로 감사성향을 그릿과 플

로리싱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

이 필요하다. 감사성향이 매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릿이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감사성향이 플로리싱

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그릿이 감

사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없지만 그릿과 감사

성향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이 두 변인은 주관적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6]라는 유사한 연구가 있

다. 반면 감사성향이 플로리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어느 정도 수행이 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감사성향이 플로리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는 연구[7] 등이 수행되어 감사성향이 그릿과 플로리싱

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이 예측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마음챙김도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일부 수행

되어[8], 이를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그릿이 마음챙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소수 연구되었으며[9], 마음

챙김이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일부 이루

어졌다[10]. 따라서 마음챙김이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 감사성향과 마음챙김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이 이중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감사성향이 

마음챙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11]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이 이중 매개역할을 하는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릿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사성향과 마음챙김

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째, 그릿, 감사성향, 마음챙김 및 플로리싱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감사성향이 그릿과 플로리싱 두 변인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그릿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

그릿은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

다. 그릿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장기목표를 추구하는 

심리적 힘이다[3]. 즉, 그릿은 도전하는 과정 중에 실패, 

역경, 일시적 답보상태가 진행되더라도 수년간 노력과 

관심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Goodwin과 

Miller[12]는 그릿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목적 지향성이 뚜렷하여 자신의 목

적이 무엇이며 목적에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지 알고 있

다. 둘째, 목적을 달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셋째, 자기통제 수준이 높아 주의산만(distraction)을 피

하고 과제에 집중한다. 넷째,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

지고 도전을 즐기며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여긴다.

한편 플로리싱은 어원적으로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성장 발달을 의미하는 라틴어 ‘flor’에서 유래된 단

어인데[13], 학문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수준

의 최적 상태 즉, 높은 수준의 웰빙을 뜻한다[14]. 성취

를 안녕감의 핵심 요소로 보는 웰빙 이론이 등장했고, 

웰빙 이론의 등장으로 긍정심리학의 주제가 행복에서 

웰빙으로, 목표는 삶의 만족 증진에서 플로리싱으로 전

환되었다[15]. 주관적 안녕감이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인 반면, 플로리싱은 인간의 내적 성장과 발전인 

자아실현적 관점에서의 행복인 심리적 안녕감을 포함

하며[16], 플로리싱은 이 두 가지의 행복을 모두 지녀 

행복이 번영한 상태를 뜻한다[15]. 플로리싱이 높은 사

람은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잘 살아가며[17], 삶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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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생각, 행동, 감정 및 잠재능력 등을 발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루는 특징을 갖는다[18].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143명의 대

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은 플로리싱에 21%를 

설명하였으며[1], 대학생 대상의 다른 연구에서 그릿과 

플로리싱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2]. 또한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의 하위영역 중 하나인 

노력의 지속성이 플로리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7]. 따라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그릿은 

플로리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

를 토대로 한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이 플

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하였다.

2.2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의 이중 매개역할

2.2.1 감사성향의 매개역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

는 경향을 감사성향이라고 한다[19]. 즉, 감사성향이란 

긍정적인 경험 및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의 기여를 인

지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일반화된 경향성을 말한다

[19].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

해 긍정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

와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20], 우울이나 불안

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였다[23].

감사성향이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릿이 감사성향에, 감사성향이 플로리

싱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릿이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그릿과 감사성향의 

조합이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즉,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사성향과 그릿

의 상호작용 항이 자살생각을 감소시켰으며[22],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과 감사성향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두 변인은 주관적 행복에 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6]. 

반면 감사성향이 플로리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어느 정도 수행이 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감사성향이 플로리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

며[7], 감사성향은 포스트 팬데믹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플로리싱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23]. 

이와 같은 결과들로 볼 때 감사성향은 그릿과 플로리싱

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으로 예측되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성향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2.2 마음챙김의 매개역할

마음챙김은 원래 불교 원전에서 사용된 팔리어(pali)

인 사띠(sati)의 번역어이다. Sati는 영어로 표현하면 

‘자각(awareness)’, ‘주의(attention), 기억하기

(remembering)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24]. 즉, 마음챙

김은 알아차림의 양식이며, 자기조절과 개방성, 수용성

을 지닌 자기 경험에 의해 행해지는 현재 순간에 대한 

태도로 정의된다[25]. 또한 마음챙김은 오직 이 순간에

만 충분하게 깨어있는 상태이며, 길들여진 방식으로 마

음이 표현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이 사람 및 상

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심리적 역량으로 정의된다

[26].

마음챙김이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릿이 마음챙김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뉴질랜드와 태국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과 마음챙김은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고[9], Makassar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그릿과 마음챙김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27]. 

다음으로 마음챙김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면 마음챙김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은 탈중심화

와 비애착에 의해 매개하여 마음챙김이 플로리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8]. 또 칠레의 의대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음챙김이 플로리싱에 영향

을 주었다[10].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마음챙김은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2.2.3 감사성향이 마음챙김에 미치는 영향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이 이중 매개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이 두 변인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249명의 16-18세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사성향이 마음챙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1].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감사성향이 마음챙김을 경유

하여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29], 사이버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8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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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도 마음챙김이 감사성향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성

향이 마음챙김에 영향을 주었다[30].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감사성향이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의 매개하

는 것으로 예측되고, 마음챙김도 이 두 변인의 관계에

서 매개하는 것으로 예측될 뿐만 아니라 감사성향이 마

음챙김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이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

에서 매개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그릿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사성향과 마

음챙김이 이중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31]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6

번을 적용하였고,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

다.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

는 중·고등학생의 성별, 학교급, 거주지, 가정소득은 

분석 시 통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은 충남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하였다. 중고등학교는 충

남의 1개 시에서  3개 중고등학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

였다. 조사대상 학생은 성별, 학년 등이 고루 분포하도

록 하여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표집하였다. 

자료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선정된 각 

학교를 연구자가 방문하여 교장, 담임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의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설문을 

수행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610부 이었

다.  

조사대상은 남학생이 58.9%, 여학생이 41.1%로 남학

생이 다소 많았으며, 학교급별로 중학생 49.0%, 고등학

생 51.0%였다. 거주지는 중소도시가 80.7%, 농촌 17.2%

로 중소도시가 많았다. 가족구성은 양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84.8%,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7.6%로 대부분 양친부모로 구성된 가족이 다수였다. 가

정 소득은 중간이라는 학생이 46.7%, 부유하다는 학생

이 35.7%였다. 

3.3 조사도구

3.3.1 그릿

그릿은 Duckworth와 Quinn[32]이 개발하고,  

Lee[33]가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목표가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목표를 찾는

다”, “나는 어떤 일이든 시작한 것은 끝을 맺는다” 

등 전체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그릿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00로 적절하

였다.

3.3.2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gh 등[19]이 개발한 감사척도

(CQ-6)를 권선중 등[34]이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척도

(K-GQ-6)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내 삶에는 감사

할 일들이 매우 많다”, “내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면 그 길이가 매우 길어질 것

이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감사성향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58로 적절하였다.

3.3.3 마음챙김

마음챙김은 Feldman 등[3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이는 알아차림, 주의 및 수용을 측정하도록 개

발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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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한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

챙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마음챙김의 신

뢰도 Cronbach α는 .653로 활용 가능하였다.

3.3.4 플로리싱

플로리싱은 Diener 등[1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목적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나는 매일의 활동에 전념

하고 흥미를 느낀다”를 포함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플로리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플로리싱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44 이었다.

3.3.5 통제변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학교

급, 거주지, 가정소득은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통제하였

다. 

3.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PC+ Win. ver. 25.0과 SPSS 

PROCESS macro ver. 4.2를 활용하였다. SPSS PC+ 

Win. 25.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PROCESS macro ver. 4.2를 사용

하여 직렬 이중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ootstraping 방법을 활용하였고, 샘플 수는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변인 간 상관관계

그릿, 감사성향, 마음챙김, 플로리싱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

고,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릿, 감사성향, 마음챙김 및 

플로리싱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다. 그 중에서 마음챙김과 플로리싱의 상관계수가 r= 

.559(p.<01)로 가장 높았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의 평균은 중간값인 

3점을 넘었고, 그중 감사성향의 평균이 3.8406으로 가장 

높았다.

4.2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의 직렬 이중 매개효과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의 이중 매개효과는 Fig. 2와 

<표 2>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그릿은 감사성향

(B=.3467, p<.001), 마음챙김(B=.2746, p<.001), 플로리

싱(B=.3736, p<.01)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감사성향은 마음챙김(B=.1744, p<.001)과 플로리싱

(B=.4507, p<.001)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마음챙김도 플로리싱(B=.5885, p<.001)에 정적인 유의

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간접효과

는 B=.1563으로 부트스트랩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는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미하였으며(.1065 ~ 

.2133),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간접효

과는 B=.1616으로 부트스트랩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는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하였다(.1049 ~ .2219). 

따라서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의 단순 매개효과가 확인되

었다. 

또한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마음

챙김의 간접효과는 B=.0356로 부트스트랩 하한값과 상

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하였다(.0198 

~.0550). 따라서 그릿과 플로리싱의 관계에서 감사성향

과 마음챙김의 직렬 이중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1>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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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의 이중 매개효과 통계모형

5. 논의 및 결론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 감사성향, 마음챙김 및 플로리싱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과 플로리싱이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

[2], 감사성향이 플로리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

구결과[7], 그릿과 마음챙김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다는 연구결과[9]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

은 플로리싱이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으며, 플로리

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심리의 다양성을 고려

하여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그릿은 플로리싱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

만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을 경유하여 플로리싱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성향이 그릿과 플로

리싱의 관계에서 단순 매개역할을 하며 마음챙김도 단

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은 인과관계를 보여 이 두 변인은 이중 매개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을 동시에 증가시켜서 플로리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 시 통제변수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릿, 감사성향 및 마음챙김이 순수하게 플로

리싱에 영향을 주었다는 확신은 부족하다. 추후 연구에

서는 실험연구를 통하여 그릿, 감사성향 및 마음챙김 

증진 활동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보다 순수한 영향을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변인들 간 관계 

파악에 초점을 두어 그릿, 감사성향, 마음챙김 및 플로

리싱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은 한계점

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

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릿

이 감사성향과 마음챙김을 경유하여 플로리싱에 미치

는 경로를 제시하여 플로리싱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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